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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년 11월 6일

법률지원단 출범 연설

이 자리에 선배 변호사님도 오셨고 주로 후배 변호사님들이 오신 것 같습

니다. 저로서는 오늘 후원금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

다. 그러나 후원금보다 더 귀한 것은 정치하는데 이쪽저쪽가담하기를 아주 

좋아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전문지식인그룹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

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원단을 만드시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저를 

지지 해 주신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

항상 정치를 하면서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. 그러나 사실 지

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독선 아닌지 대해서 불안과 망설임이 있는 것도 

또한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마음을 모

아서 지지의 뜻을 표시해 주는 것이 제게 자신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

근거입니다. 

오늘 후원금도 받아서 힘이 좀 납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제가 하고 있는 일

이 그래도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인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

하게 생각합니다.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

 

그 다음에 아울러서 오늘 후원금을 주셨으니까 돈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

다들이겠습니다. 

실제로 무슨 돈으로 정치를 하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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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로는 정치를 하면서 돈을 많이 쓰는 정치일 경우에는 피할 수 없이 돈

으로 인한 이런저런 잡음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용

을 줄이지 않으면 돈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의혹과 잡음으로부터 

자유로울 수가 없다,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그야 말로 저비용 정치

로 가야 됩니다. 특히 선거 때 비용이 안 드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. 

저는 그것을 꼭 이번에 실천하려고 합니다. 

아울러서 이를 위해서 특히 조직과 동원의 선거가 아니라, 미디어 선거 그

리고 국민들한테 안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게 상호

토론을 하는 방법을 모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

게 생각합니다. 

그 다음에는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서 

그 정치인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. 재

벌돈 받으면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보통사람의 성금을 

받으면 보통사람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. 

이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과 같은 후원금에 대해서 정말 뜻있

는 일이고 저로서는 그 정신을 정말 높이 받들고 우리보통사람들을 위한 

정치를 꼭 해 나가겠습니다. 

다음에 작은 돈이라도 투명해야 합니다. 깨끗하고 투명한 돈이라야 정치인

을 떳떳하게 만들 수 있고 떳떳한 정치인이라야 원칙대로 정치에 이끌리지 

않고 압력에 이끌리지 않고 원칙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

니다. 

오늘 우리 선후배 법조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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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또 후원을 해 주신 것은 정말 제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바른 길로 

가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항상 떳떳한 대통령

이 되어서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

감사합니다. 


